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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등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     CEO Message

거인의 등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100년의 중국을 보려거든 상해로 가고, 500년의 중국을 보려거든 베이징으로 가라. 그리고 3,000년의 중국을 

보려거든 서안(西安)(옛 이름: 장안)으로 가라고 했던가. 이처럼 역사 속의 서안은 가장 많은 황조의 수도이자 동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심장이었지만, 근대사에서는 옛 영광을 뒤로한 채 3급 도시로서 그 이름을 겨우 유지하

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서안으로 들어간 나는, 내륙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중국의 변화와 그 역동성을 보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년 전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중국의 무질서와 후진적인 모습

은 이제 이곳 서안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신도시 확장 정책은 교통과 주거환경을 일거에 혁신하였으며, 

길거리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활력이 넘쳤다. 무엇이 이 거대한 대륙을 꿈틀거리게 하며, 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일까? 

변화의 구심점은 역시 시진핑의 리더십에 있었다. 중국인들은 스스럼없이 입을 모아 시진핑을 역대 최고의 지도

자로 칭송하고 있었다. 중국 인민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킨 모택동이나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등소평 이상의 신임

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스마트폰이 가져온 모바일 혁명이었다. 스마트폰은 변방의 중국인들

까지, 15억 중국인들의 생활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강력한 사회변화의 엔진이 되

고 있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운명을 같이해 온 이 거대한 대륙과 어떻게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 깊은 시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그들은 우리가 잡아타기에 너무 크고 빠른 거인이 되어버렸다. 보채

서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업고, 무등 태워 갈 수 있는 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꽃 잎 하나, 곤충 하나도 매력이 없는 개체는 자연에서 생존할 수 없다. 우리가 됐다 해도 쫓아와서 업어주고 무

등 태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매력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우리는 미래 여정에 거인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

이 감동하고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한국인의 쏘울(Soul),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정성’이라는 것

을 나는 이번 여행길에 깨닫게 되었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 

_ 아이작 뉴턴 

“우리가 됐다 해도 쫓아와서 업어주고 무등 태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매력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우리는 미래 여정에 거인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James Roh


